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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핀 기술로 투명소재 한계 극복
포스텍, 유기박막 트랜지스터 개발 … 차세대 디스플레이 소재 기대

국내 연구진이 꿈의 소재로 불리는 그래핀을 이용해 SF영화 속에 등장하는 투명한 모니터나 비행기, 자동

차의 내비게이션을 대체하는 기능성 창에 활용되는 투명 플렉시블 유기 트랜지스터를 개발했다.

포스텍은 조길원(화학공학과), 김광수(화학과) 교수와 성균관대 홍병희(화학과) 교수 공동연구팀이 그래핀을

유기박막 트랜지스터의 전극으로 활용해 플래스틱 기판 위에 투명하면서도 접을 수 있는 유기박막 트랜지스터

를 개발하는데 성공했다고 4월20일 발표했다.

연구팀에 따르면, 유기박막 트랜지스토눈 차세대 투명 플렉시블 디스플레이를 구현하는 대표적인 기술로 연

구가 진행돼왔으나 전극 소재의 전도도나 투명도 기술 개발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그래핀이 전도도나 투명도는 물론 전극으로 이용하는 패턴 제작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점을 확인

하고 우수한 성능을 가진 투명 플렉시블 유기 트랜지스터를 개발했다.

투명 플렉시블 유기 트랜지스터가 개발됨에 따라 미래 정보전자산업의 핵심 기술로 자리 잡아 2020년에는

시장규모가 6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포스텍 관계자는 “새로운 트랜지스터는 뛰어난 전기전도도와 투명성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부러지

는 특성까지 있어 집적회로, 모니터, 기능성 창 등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며 “2010년 노벨상 수상 이후

주목받고 있는 그래핀을 실용화 수준까지 끌어올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연구결과는 신소재 분야의 세계적 권위지인 Advanced Materials의 최신호에 소개됐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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